
<제 약> 3월 결산법인 영업실적 부진

3월결산 제약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

것으로 나타났다.  

부도난 한일약품을 제외한 7개 3월결산 제약기업들의

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과 경상이익, 당기순이익이 모

두 감소했다. 

매출액은 6 1 5 8억원으로 전년대비 6.8% 감소했으며, 수

출이 대폭 증가한 국제약품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했

다. 경상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1 5 %와 12.4% 감소했다. 

영업실적이 부진한 것은 IMF 이후 영업환경이 악화됐

고, 3월결산 제약기업들은 대부분 병원보다 약국의존도

가 높아 1 2월 결산 제약기업보다 실적이 부진한 때문으

로 나타났다. 

대웅제약은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경비절감으로 수익성이 대폭 호전됐으며, 국제약품은 수출이

6 0 %이상 증가한데 힘입어 매출과 순익이 모두 늘어났다. 

동화약품은 경상이익은 감소했으나 살충제사업 매각에 따른 3 4 3억원의 특별이익 발생으로 당기순익

이 971% 증가했다. 일동제약은 적자규모가 1 6 0억원으로 추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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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추정치

국내 AN 수급현황3월결산 제약기업 영업실적

당기순이익
회사명

매출액 경상이
익 금 액 증감률

(단위 : 억원, %)

대웅제약

일양약품*

일동제약*

유유산업

국제약품

동화약품

부광약품

1 330
1 100

8 5 0
2 1 5
5 8 0

1 360
6 158

1 5 8 . 0
2 0 . 0

- 5 0 . 0
1 2 . 0
1 6 . 8
1 0 . 0

2 1 5 . 8

5 0 . 0
1 0 . 0

- 1 6 0 . 0
8 . 9

1 3 . 4
2 1 0 . 0
1 6 3 . 9

2 2 . 5
▽1 8 . 7

적자전환

2 1 . 9
9 . 8

9 7 1 . 4
▽1 2 . 4


